콘도를 살 것인가? 아니면 단독주택을 살 것인가?

사람에 따라서 콘도 또는 아파트에 살면서 단독 주택에서는 누릴 수 없는 헬스 클럽, 수영장, 사우나와 같은 공동 시설을 이용하고 단독 주택에 비해서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, 이웃과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밀접하고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콘도에서는 답답해서 살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. 따라서 집을 장만하기 전에는 콘도와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잘 고려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.
우선 렌트를 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이 갖는 많은 장점을 생각해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자기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 콘도를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러한 문제는 특히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양쪽의 장,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.
콘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:
-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경우

- 같은 건물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경우 

- 이웃과 가까이 붙어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

- 아직 결혼 전이거나 아니면 결혼한 젊은 부부로 아직 아이들이 없는 경우

- 자신의 주거 공간 및 생활의 일부분이 주민회의(Strata Council)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

-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이 콘도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
- 수영장, 헬스 클럽, 사우나, 미디어 룸과 같은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좋아하지만, 시간이 없거나, 개인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경우

단독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:
-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수가 많은 경우

- 이웃과 너무 가깝게 생활하는 것과 자신의 거주 공간 및 생활이 주민회의와 같은 공동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
- 집을 사는 주 목적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목적인 경우(대부분의 경우 단독 주택의 가격이 콘도 가격보다 높아서 콘도에 대한 투자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)

- 애완동물을 키우거나, 조경을 좋아해서 넓은 정원을 갖고 싶은 경우

- 도심 지역이 아닌 전원 지역이나, 외곽 지역에 살아서 주변에 콘도가 많지 않은 경우
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콘도는 아직 미혼이거나,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자기 집에 큰 투자를 하지 않고 장만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생활이 바빠서 집안 주변을 꼼꼼하게 챙기기 어렵거나, 이웃들과 가까이 붙어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, 주민회의 운영 및 공동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 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.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족이 많고, 여유 있는 공간 및 생활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단독 주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.
그리고 콘도, 단독 주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위치 및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콘도나 단독 주택 중 무엇을 사든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는 “location, location, location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. 내 집 마련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투자의 하나인 만큼 안전하고, 편리하며, 환경이 좋은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.
